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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21일에 메시지.
"오푸스데이에 속한
우리 모두는 하나의
가정을 이룹니다."

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
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(7
월 26일)을 앞두고, 주님께 감
사드립니다. 왜냐하면 오푸스
데이는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
입니다.

2025-7-21.



사랑하는 여러분: 예수님께서 제 딸
들과 아들들을 지켜 주시기를!

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
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(7월 26일)을
앞두고,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왜냐하
면 오푸스데이는 진정한 가족이기 때
문입니다.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
썼습니다. "자녀들여, 오푸스데이에
속한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을 이룹니
다.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이유는
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사실
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. 우리는 초
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마음,한 영
혼(사도행전 4,32)이며, 오푸스데이
안에서 누구도 무관심의 쓴맛을 느낄
수 없습니다" (편지 11, 23항).

하느님께 감사하게도, 오푸스데이에
서는 아무도 그 무관심의 쓴맛을 느
끼지 않도록 원합니다. 따라서 성격
의 차이, 근무 시간의 차이, 일상 생
활의 다양한 상황들이 때로는 타인에
대한 실질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



있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
다.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살
기 위해서는, 우리 형제들의 모든 것
이 진정으로 우리 것으로 되어야 합
니다.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마음
과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합시다. 그
마음은 “모든 장벽을 넘어 사랑이 자
라나는 것” (십자가의 길, 제8처, 5번)
을 가능하게 합니다. 그리스도가 우
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할 때, 조
건 없이 주는 사랑, 형제들을 위해 자
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인식합니
다. 

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최근에 다음과
같이 상기시키셨습니다. “예수님은
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
계시입니다. 주는 사랑, 소유하지 않
는 사랑, 용서하는 사랑, 요구하지 않
는 사랑, 돕는 사랑, 결코 버리지 않
는 사랑입니다.” (교황 레오 14세, 삼
종기도, 2025년 7월 13일).



앞으로 며칠 후 로마에서 청년들의
성년이 시작됩니다. 이 날들이 참가
자들의 삶에 강한 순간이 되며, 살아
계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되도
록 기도합시다. 그분은 실망시키지
않는 희망이시며(참조: 로마서 5,5),
우리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워 주
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.

또한 법규의 개정 작업에 대해서도
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법
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교황청에서
검토 중입니다.

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여러
분의 아버지.

팜플로나, 2025년 7월 21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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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i-modeun-nae-janyeodeuliyeo-urineun-
han-gajeongeul-irubnida/ (2025-7-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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